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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과 하정우가 영화에서 처음
만났다.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보며 “함께
영화를 하자”고 주고받은 약속을 마침내
‘백두산’으로 이뤘다. 백두산 화산 폭발이
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을 스크린에 펼치는
두 배우는 “현실감 넘치는 소재, 재난을 마
주한 이들의 다양한 감정을 담았다”고 입
을 모았다.

19일 서울 압구정CGV에서 열린 ‘백두
산’ 제작보고회에서 이병헌과 하정우는 자
신감은 물론 처음 호흡을 맞추며 쌓은 신
뢰를 감추지 않았다. 이병헌은 “재난영화
에 처음 도전한다는 사실도 중요했지만,
하정우와 버디무비 형식의 훈훈한 이야기
를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컸다”고 밝혔다.
이에 하정우는 “희극과 비극을 오가는 이
병헌 선배의 연기, 작품 선구안까지 모든
걸 좋아한다”고 화답했다.

‘백두산’은 한반도를 사라지게 할 위력의
화산 폭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
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이병헌
은 폭발을 막을 열쇠를 쥔 북한 요원으로,
하정우는 얼결에 작전을 지휘하게 된 남한
특전사 대위 역을 맡아 남북 공조작전을 이

끈다. 여기에 지질학자 마동석, 작전 설계
자인 청와대 민정수석 전혜진이 호흡을 맞
춘다.배수지는하정우의아내역이다.

하정우는 공동제작자로도 참여했다. 앞
서 ‘더 테러 라이브’, ‘터널’ 등 재난영화 주
역으로 흥행을 맛본 그는 “그동안 재난상
황에 혼자 놓였다면 이번에는 힘을 합해
막아낸다”며 “과거 실제 일어난 백두산 폭
발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그린 점이 매력
적”이라고 꼽았다.

이병헌은 그런 하정우를 “행동력 강한
배우”로 정의했다. “하정우의 연출 데뷔작
인 ‘롤러코스터’에서 택시가 하늘을 나는
장면을 보고 박수까지 친” 기억을 꺼낸 이
병헌은 “나에겐 없는, 하정우의 과감함을
닮고 싶다”고도 했다.

‘백두산’은 순제작비 260억 원의 대작이
다. 올해 한국영화 최대 규모다. 컴퓨터그
래픽을 통해 백두산 폭발을 구현하고, 강
남역과 잠수교 등 서울 한복판에 닥친 재
난상황도 담는다. ‘신과 함께’ 시리즈로 저
력을 증명한 김용화 감독의 덱스터스튜디
오가 제작을 맡아 시각효과 노하우를 쏟아
붓고 있다. 이해준 감독은 “압도적인 스케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밝혔고, 공동
연출자 김병서 감독은 “재난에 맞서 삶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인물에도 집중했
다”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이병헌·하정우, 꺋260억대작꺍으로뭉친다

꺋백두산꺍서 화산 막는 주연 의기투합
이병헌 꺎하정우와첫호흡기대된다꺏

영화 ‘백두산’의 주역 이병헌과 배수지, 전혜진, 하정우(왼쪽부터)가 19일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 열
린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연기자 서효림(35)이 김
수미의 며느리가 된다.
서효림은 김수미의 아
들이자 식품업체 나팔
꽃F&B의 정명호 대표
(44)와 12월22일 결혼한
다. 이들은 이날 양가 가
족과 지인들을 초대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예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19일 2세를 가졌음을 공개했다. 이
들은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초기이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0월 말 교제 사실을 알
렸다. 서효림은 2007년 ‘꽃피는 봄이 오면’
으로 데뷔해 김수미와 2017년 MBC ‘밥상
차리는 남자’에 이어 현재 SBS플러스 ‘밥
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 중이다.

방송인 전현무와 연기
자 신혜선이 ‘2019 KBS
연기대상’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12월31일 펼
쳐지는 ‘2019 KBS 연기
대상’의 MC로 나선다.
전현무는 올해 ‘KBS 연
예대상’까지 양대 연말

축제의 진행자가 됐다. 신혜선은 지난해
‘SBS 연기대상’에 이어 올해에는 KBS 무
대를 이끈다.

연예뉴스

서효림, 12월22일 김수미 며느리로

전현무·신혜선, KBS연기대상 진행

서효림

전현무

편집｜좌혜경·유진한 기자

공효진·강하늘 주연 KBS 2TV 수목드
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스페셜 방송을 준
비한다. 애시청자들을 위해 제작진이 준비
한 선물이다.

21일 종영하는 ‘동백꽃 필 무렵’은 27일
과 28일 이틀에 걸쳐 스페셜로 꾸며진다.
연출자 차영훈 PD가 9월18일부터 21일까
지 방송한 20부작을 2회 분량으로 재편집
해 내보낸다. 극중 동백(공효진)과 용식(강
하늘)의 사랑 이야기, 모성애와 ‘옹벤져스’
등 마을 주민들을 통한 휴머니즘, 마지막

까지 긴장감을 안긴 연쇄살인마 ‘까불이’
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 등 주요 내용을 다
시 정리한다.

이는 드라마에 대한 KBS의 높은 만족감
과 자신감에 힘입은 것이다. ‘동백꽃 필 무
렵’은 6.3%(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시작
해 20.7%까지 상승하며 고공행진했다. K
BS는 성과를 최대한 이어가기 위해 다음
방송작인 ‘99억의 여자’의 첫 회 방송일까
지 연기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드라마 관계자는 19일 “1회부터 20회까
지 열렬히 봐준 시청자를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조그마한 팬 서비스”라며 “본 방송
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장면을 다시 찾아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꺋동백꽃…꺍 한번더핀다

27·28일 2회분량으로스페셜방송

TV·라디오·버스킹까지 꺋트로트계 신성꺍 돌풍

방송인 유재석이 트로트계 샛별 ‘유
산슬’로 새로 태어났다.

유재석은 MBC 예능프로그램 ‘놀
면 뭐하니?’의 트로트 가수 도전 프로
젝트인 ‘뽕포유’를 통해 ‘유산슬’이란
이름으로 데뷔했다. 팬들의 호응이 뜨
겁다.

유재석은 지난 한 달여 동안 작곡가
박현우·작사가 이건우 등과 함께 트
로트곡 ’합정역 5번 출구‘, 작사가 김
이나·작곡가 조영수 등과는 ’사랑의
재개발‘을 함께 만들어 부르는 과정을
거쳤다. 태진아, 진성, 박상철, 홍진영
등 기성 트로트 가수들의 가창 지도와
지원도 받았다.

이를 통해 16일 ‘합정역 5번 출구’

와 ‘사랑의 재개발’의 음원을 발표한
그는 두 곡으로 19일 현재 멜론과 벅
스의 트로트 차트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가사에
목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졌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가수로서 다양한 일정도 소화하고
있다. 18일 KBS 1TV 생방송 ‘아침마
당-명불허전’에 신인가수로 출연한
그는 인천 차이나타운과 서울 합정역
에서 게릴라 공연을 펼쳤다. 또 TBS
FM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에도 게
스트로 출연해 라이브 열창했다. 향후
지방 행사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팬들은 그의 등장을 반기고 있다.
‘준비된 중고 신인’ ‘과거가 화려한 신

인’ 등으로 표현하며 유재석이 오랜
무명기간을 보내고 ‘유산슬’로 연

예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며 반
색하는 분위기다. ‘놀면 뭐하
니?’를 통해 ‘유산슬’이 탄생해
연출자 김태호 PD에 대해서도
‘소속사 대표’로 부르는 등 반기
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
된 팬 카페에는 19일 현재까지
7440명이 가입했다.
김태호 PD는 19일 “궁극적으

로는 유재석이 ‘유산슬’로 활동하면
서 트로트 장르 자체나 업계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꺠유재석지우고 꺋유산슬꺍
꺎싹 다갈아엎어주세요꺏

꺋놀면뭐하니?꺍서 트로트가수
같은 얼굴·다른 활동 신선함
꺋합정역…꺍 등 음원 1·2위도
중독성강한멜로디인기몰이

<유산슬 노래 꺋사랑의 재개발꺍 가사 일부>

개그맨 유재석이 최근 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다. 활동명은 ‘트로
트계의 이무기, 유산슬’이다. 사진제공｜MBC


